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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서울 창덕궁 옆길을 따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보

면 통일신라시대 양식의 3층 석탑이 마당에 우뚝 서

있는 하얀색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세월

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부도(浮屠)도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돌탑들이 족히 10개는 돼 보인다. 얼핏보면

도심포교당으로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한국불교미

술박물관이다. 현재 이곳에선 6월 30일까지 ICOM

서울 총회 개최 및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인‘중생

의염원’이열리고있다.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물외에 이 박물관

에는 화제가 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박물관 사람들

이다. 권대성(63)관장의 3부자가 한지붕에서 머리를

맞대고 불교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권관장은 34년

동안 불상, 불화, 도자기, 탑 등 3천여점의 불교 미술

품을 수집했다. 개인재산은 물론 종중의 재산까지도

모두문화재구입에쏟아부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2002년 박사

학위를 딴 장남 도균(40)씨는 박물관 옆 부속건물인

인도티베트불전연구소장으로 산스크리트어본 티베

트 불경인 <금강정경>을 영역(英譯)하는 작업을 하

고 있다. 또 일본 요코하마에서 MBA학위를 받은 차

남 형돈(36)씨는 박물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사무

국장이다. 

아버지가 일(?)을 벌렸고 두 아들이 실무를 뒷받침

하고있는처지다. 살림집마저도아버지는박물관내

에 두 아들은 인근에 둘 만큼 가정과 직장 생활의

‘공조체제’가확실하다. 

박물관에서 맡은 일들은 서로 달랐지만 권씨 3부

자는 이구동성으로 합창한다. “우수한 불교문화를

한 번이라도 보고간다면 누구든지 불교의 매력에 흠

뻑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불교문화

재를소중히지키겠습니다.”

존경스런관장님

권관장이 1970년 서울 미도파백화점에서 열

린 전국사찰판화전에서‘금선묘아미타삼존도(金線

描阿彌陀三尊圖)’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당시

로는 거금인 3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 불교문화재

수집계기다. 

“눈부시게 아름다워 항상 머리맡에 걸어두고 잠자

리에서 일어날때나 잠들기전에 불화를 보며 합장과

기도를 드렸지요.”이후 71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주

최로 열린 전국불교미술전에 가서‘사자좌 문수보살

도’를 구입했다. 이 불화는 권관장이 현재까지 집무

실에걸어둘정도로애착을보이는소장품이다.

이렇게 하나둘씩 수집된 문화재들이 모여 규모가

커지자 권관장은 93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처음

열었다. 하지만운영상어려움이많았고시설이협소

해 1주일에 두 번밖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심끝에

지난해 12월 건물을 확장하고 재정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문화재의 미적 아름다움에 빠져 수집

했지만 나중에는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경매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 불교문화재에 눈독을 들여

요.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갑자기 나타날때는 돈

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

안 빚도 많이 졌습니다. 가족들에겐 늘 미안하지요.

만사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문화재 수집은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실제로‘수월관음도’는 석

달을 쫓아다녀 고미술상에게서 구입하기도 했다.

현재 3천여점의 유물중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제 1204호 의겸등필수월관음도(義謙等筆水月觀音

圖)와 보물 제1210호 청량산괘불탱(淸凉山掛佛幀)

이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로는 제123호 아미타

삼존괘불탱(阿彌陀三尊掛佛幀)이 소장돼 있다. 박

물관은 내년 4월에 더 확장된다. 오래전에 구입한

서울 창신동 안양암에 살아있는 사찰 박물관을 꾸

밀 생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일종의 별관인 셈

이다. 

장남권도균인-티베트불전연구소장

학구파여서 인지 말수가 적은 권 소장을 먼저

만났다. “어려서부터관장님(두아들다아버지를관장

님이라 불렀다)은 저희들에게 주입을 시키셨어요. 저

는 공부를 계속해 종교지도자가 동생은 사업가가 되

라고 하셨지요. 관장님이 시켜서 한건 아니지만 동국

대와런던대에서불교공부를꾸준히해온것은큰보

람으로 생각됩니다. 8월중에 <금강정경>의 영역작업

이끝나면곧바로한글번역본도펴낼계획입니다. ”

차남권형돈사무국장

“관장님은 자식들보다 문화재를 더 챙기는 분

입니다. 자식들에게는 평생 엄격하셨어도 유물들에

게는 항상 부드러우셨지요.”일본 유학 후 잘나가던

대기업에서 근무 하다가 권관장의 엄명으로 5년전

잡혀(?) 왔다는 형돈씨는“유물을 나르고 박스를 포

장하고 박물관의 수익창출과 홍보를 위해 육체적으

로정신적으로힘든것은사실이에요. 하지만누군가

는 해야할 일이고 그 마당을 관장님이 펼쳐 놓았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가업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

한사명감이라고생각합니다.”

글=김주일기자∙사진=고영배기자

‘핏줄’만큼진한문화재사랑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권 대 성 관장 3父子

#

34년간 3천여점의 불교미술품 모아 상설 전시

박물관∙가정 지척…서로 격려하며 사명감 느껴

#

#

■ 구입문의 : 포교자료팀

■ 전 화 : (02)706-3502 ~ 5

■ 가 격 : 70,000원(C70×20EA) 

www.bbsfm.co.kr

BBS불교방송

디지털방송 시대개막, 1단계 준비완료！

▲ 디지털 뉴미디어방송

- Tapeless(테이프 없는)제작 및 디지털 스튜디오 구현
- 자동송출 시스템구축
- 인터넷방송 실시, 데이터방송 및 DMB방송 준비박차
- 5개 지방사도 디지털 전환 중

▲ 전국 방송망 확장

- 관악산 송신소 이전 및 부산방송

출력증강 청취권역 확대

- 중계소 3곳등 추가 가청권 확대

서 울 F M 1 0 1 . 9 M H z  ∙ 부 산 F M 8 9 . 9 M H  ∙ 광 주 F M 8 9 . 7 M H z  ∙ 대 구 F M 9 4 . 5 M H z  ∙ 청 주 F M 9 6 . 7 M H z  ∙ 춘 천 F M 1 0 0 . 1 M H z

동국대학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시대 BBS가 나아갑니다

고품질∙고품격 방송을 위한 1단계 사업 완료

지금부터 2, 3단계 본격 추진


